
2003년 해외건설 수주 적신호
LG건설 쿠웨이트 증설공사 외 전무 … 건교부 금융지원 확대 계획

2003년 초반부터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해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건설 강국 이미지 회복에 빨간 불이 켜졌

다.

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3년 1월 해외 건설 수주실적은 7건, 1억7500만달러로 2002년 1월

13건, 2억8100만달러에 비해 금액면에서 37.2%나 감소했다.

LG건설이 2003년 1월6일 쿠웨이트에서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상압 잔사유 탈황설비 증설 공사를 따낸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계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1월 9건으로 1억8300만달러에 달했던 아시아에서의 수주는 2003년에는 10분의 1도 안되는 4건

1800만달러로 떨어졌고 중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도 1건, 1400만달러에 그쳐 2002년

3건, 9700만달러와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연불수출금융 등 금융부문 지원을 확

대하고 사업성이 좋은 때에는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개발도상국 등 고위험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

록 도와주기로 했다.

1997년 140억달러로 정점에 올랐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외환위기로 1998년 41억달러로 줄어든 뒤 1999년 92

억달러로 잠깐 회복됐으나 해외시장에서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2000년 54억달러, 2001년 44억달러로 하향곡선

을 그려왔다.

그러나 2002년 플랜트(산업설비) 부문의 호조로 수주액이 61억달러로 다시 늘면서 건교부는 2003년 수주 목

표를 65억-70억달러로 잡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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